
 

암보험도 ‘올인원’ 시대! “전이암, 2차암도 걱정 없이 보장” 
교보생명 '교보통합암보험 (무배당)'… 암 치료여정별 통합보장, 암 치료 전 과정 케어 

암진단보험금 최대 11회 지급, 암주요치료 10년 확대… 보험료 환급 및 납입면제 혜택도 

 

암도 고혈압, 당뇨처럼 만성질환인 시대가 됐다. 치료기술 발달로 최근 5년 암 생존율은 72.9%에 

이른다. 암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한다는 의미다. 암이 점차 치료 가능한 질병이 

되면서 2차암 보장과 최신 암치료에 대한 대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. 

 

이런 가운데 교보생명(대표 신창재)은 보험 하나로 암 치료여정별 통합 보장은 물론 2차암과 최신 

암 치료까지 든든하게 보장하는 '교보통합암보험 (무배당)'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.  

 

이 상품은 암 전조질환부터 검사, 신(新)의료치료, 합병증, 후속치료까지 암 치료 전 과정을 케어하

는 종합보장형 암보험으로, 다양한 특약을 통해 암 진단 및 치료 보장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

한 것이 특징이다. 

 

우선 통합암진단특약을 통해 원발암과 전이암 구분 없이 최대 11회까지 암 진단을 반복 보장한다. 

신체부위를 11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1회, 최대 11회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해 원발암부터 전이암, 

2차암까지 충분한 암 진단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. 특히, 소액암으로 분류되던 전립선암도 

일반암과 동일하게 보장하는 등 암 보장을 한층 강화했다. 

 

많은 비용이 드는 암주요치료비 보장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 것도 강점이다. 암 진단 후 

암주요치료(암수술∙항암방사선치료∙항암약물치료) 시 치료비를 연간 1회, 최대 10년간 보장한다. 예

컨대, 암주요치료특약 4,000만 원 가입 시 암 진단 후 암주요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를 받은 해당 

연도에 연간 4,000만 원씩, 10년간 최대 4억 원을 받을 수 있다. 

 

암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험료 환급 및 납입면제 혜택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띈다. 암 진단 시 

주계약과 일부 저해약환급금형 특약까지 납입보험료를 환급해주며, 암 진단을 받거나 장해지급률 

50% 이상의 장해상태가 될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보장은 평생 유지된다. 

 

최신 암 치료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암 검사, 수술·치료기법을 보장하는 것도 장점이다. 특정NGS

유전자패널검사, 암CT·PET·MRI·초음파검사, 암다빈치로봇수술,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, 항암양성자

·항암정위적·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, 카티(CAR-T)항암약물허가치료 등을 폭넓게 보장한다. 

 

교보생명 관계자는 “전조질환부터 후속치료까지 암 치료의 전 과정을 빈틈없이 보장하는 상품”이

라며, “11개 신체부위별 암진단 보장으로 전이암, 2차암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며 암주요치료비 확대, 

최신 암치료 보장, 보험료 환급 및 납입면제 혜택을 더해 고객의 건강한 삶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

으로 기대된다"고 말했다. 

 

만 15세부터 최대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. 보험기간은 100세 만기이며, 보험료 납입기간은 5·10

·15·20·25·30년납 중 선택 가능하다. 월 보험료 3만 원 이상이면 일상 속 건강케어, 암 특화 집중

케어, 3대 질병 돌봄케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'교보New헬스케어서비스 암특화형'이 제공된다. 

 

한편, 교보생명은 유병력자와 고령자를 위한 '교보간편통합암보험 (무배당)'도 이날 출시했다. △3

개월 내 질병 확정진단·의심소견, 입원·수술·추가검사 필요소견 △2년 내 질병·사고로 인한 입원·수

술 △5년 내 암·간경화·파킨슨병·루게릭병·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한 진단·입원·수술 이력이 

없으면 가입할 수 있다. 

 

원발암부터 전이암, 2차암까지 최대 11회까지 암진단을 보장하며, 암주요치료비 보장기간 확대, 보

험료 환급 및 납입면제 등 혜택을 더했다. 월 보험료 3만 원 이상 가입 시 유병자를 위한 '교보

New헬스케어서비스 암특화형(R)'이 제공된다. 

 


